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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세 가지 단계 

카슨 퓨는 “핵심 리더를 세우는 실전 멘토링”(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리더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멘토가 되어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생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저술하고, 공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카슨 퓨는 인생의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배움의 시기, 공헌의 시기, 투자의 시기가 그것입니다. 

배움의 시기(18~30세) 
핵심질문 : 나는 누구인가?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합니다. 이때 본으로 삼고 안심하고 관찰해 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견해, 주장,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단계는 내적 문제와 씨름할 때인데, 책임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보다 연령이 많은 멘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대부분 멘토는 멘티보다 열 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 나이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멘티보다 나이가 많으면 인생을 좀 더 멀리 보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헌의 시기(30~40세) 
핵심질문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연령에 도달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자나 남자나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재평가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중년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방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의지를 갖고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칭과 방향이 필요하며,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 가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생깁니다. 연배가 높은 선배 멘토와 동료 멘토의 도움을 골고루 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의 시기(50세 이상) 
핵심질문 : 누구에게, 무엇에 나를 투자할 것인가? 

이 단계에서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때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초점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되고, 자손에게 남길 유산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자손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 기억될 만한 것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고 갈 유산은 사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 후에도 계속 남게 될 우리의 흔적입니다. 유산은 우리가 사역에 몸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다 보면 배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성장과 배움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사춘기로 접어든 자녀, 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친구와 가족의 이사, 그들의 죽음 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단계로 접어든 사람은 동료 멘토, 즉 그들처럼 나이를 먹어 가는 사람한테서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해있습니까? 영적으로 공헌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의 시기에 이르셨습니까? 

연로한 리더는 존경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방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18) 

여러분이 섬기는 소그룹 안에서도 이런 멘토링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 이 글은 “핵심 리더를 세우는 실전 멘토링”(국제제자훈련원)의 에필로그를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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